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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과 사회활동 참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 8,2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을 포함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보다 인지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노인 4,224명(51.2%)과 미사용 노인 4,023명(48.8%)에 대해 치매와 관련된 지남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
의 8가지 영역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 노인이 모든 영역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노인 가운데에서도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노인이 높은 인지기능을 보였다.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이 다른 사회활동 참여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노인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노인의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은 동호회, 자원봉사, 
노인복지회관, 여가･문화활동, 컴퓨터 활동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복지 정책적 차원에서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마련하여 더욱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smartphone use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by the elderly on their cognitive functions.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of 8,247 
elderly adults aged 65 years or older from the 2020 Korea National Survey of the Elderl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The results showed that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including the use of smartphones, had significantly higher cognitive 
functions than their non-participating counterparts did. An analysis of 8 areas of cognitive function 
related to dementia (orientation, memory, etc.) shows that between a group of 4,224 elderly smartphone
users (51.2%) and a group of 4,023 elderly smartphone non-users (48.8%), those who used smartphones 
had a significantly higher cognitive function in all areas. Among the elderly using smartphones, those 
who used smartphones for multiple purposes showed higher cognitive functions. Smartphone use 
resulted in more than twice the participation rates in other social activities, thus affecting the cognitive 
functions of the elderly. In the case of the elderly using smartphones, club activities, volunteer work, 
senior welfare center program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nd computer use had a positive impact
on cognitive function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martphone use by the elderly has led 
to higher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has positive effects on their cognitive functions. 
He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programs in the social welfare policies that encourage the use 
of smartphones and thus help the elderly lead healthie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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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OECD 회원국 가
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
에 들어서고 있다[1]. 2020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
국 261개 시군구 중 41.8%인 109개가 이미 초고령사회
에 진입하였다[2].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노인질환을 증
가시키는 사회문제로 나타나는데, 그중 치매가 대표적이
다[3]. 치매 노인 수는 2022년 현재 88만 명이며, 이후
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39년에는 200만 명을 넘
어설 것으로 추산된다[4]. 이와 관련하여 치매 노인의 보
호 부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3]. 
2020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61만 원, 국가 치매 관리비용은 17조 3천억 원으로 
같은 해 GDP의 약 0.9%를 차지하였고, 이는 2040년 약 
56.9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5]. 사회적 비용
도 큰 문제이지만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
병 1위(43%)이며, 2위인 암(33%)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
이다[6]. 더불어 치매는 장기적인 간병 부담으로 가족 등 
주변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치매 노인의 실종학대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 모두가 주
목해야 할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7].

노인성 치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측면에서 치매 예
방과 조기발견에 의한 치료를 통해 대응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치매의 주요 전조증
상인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것이다[8]. 인지기능 감퇴
는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및 계산력, 언어능력, 구성
능력, 이해 및 판단력의 감퇴로 나타나 치매 유병률을 높
일 뿐만 아니라[9],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사고와 낙상사
고 등의 위험률 또한 증가하게 된다[8]. 따라서 인지기능 
저하는 모든 노인이 염려하는 중요한 건강문제이며 노년기 
생활 만족과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
이므로 노인의 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0]. 

이와 관련하여 Morrow-Howell 등은 마지막 생애 단
계까지 여가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사회활동을 포함하
는 생산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노인의 정
신건강과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
였다[11]. 사회활동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활동으
로, 노인복지관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공식적 활동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기기 
이용과 같은 비공식적 활동으로 구분된다[12]. 노인이 사
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
는 스트레스를 줄이며, 인지적 자극을 주는 다양한 활동

이 포함되어 있어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
을 준다[13,14].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활동 참여
가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15,16].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사회활
동과 더불어 의료, 재활, 복지, 사회체육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인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17,18]. 그러나 대부분 오프라인상에서 실시되기 때문
에 물리적 공간과 프로그램 전문가의 확보 등으로 많은 
인적물적 비용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며[19], 노인의 특성상 몸
이 불편하거나 이동거리가 먼 경우 지속적인 참여가 어
렵다는 한계점이 있다[7].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중재 접근 방법으로 로봇, 웹 기반,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20,21]. 이 중 
스마트폰은 개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중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2021년 인터넷 이
용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4.5%, 70세 이상의 이용률은 49.7% 수준에 달하고 있
다[22].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에
게 변화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
데, 그 가운데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23]에 의하면, 노인
의 스마트폰 사용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고, 간접적으로 사회활동 참여의 확대를 통
해 삶의 만족도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스마트
폰 사용 노인이 피처폰 사용 노인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
활동을 보이며[24],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이 인지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우울감과 고독감을 낮춘다는 연구도 
있었다[25].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활동
을 확장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는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은 사회활동 참
여와 함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 수준이 향상된다면,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라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 
요인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연구한 동향이 주로 프로그램과 앱 개발에 국한
되어 있고[25-27], 노인의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인지기
능을 수행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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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과 사회활동 참
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또
한,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집단과 미사용집단에 따라 인
지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 참여 요인이 다
르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안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과 사회활동이 인지기

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
라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 참여 요인이 다
른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연
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스마트폰 사용과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인지기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활용 여부에 따라 인
지기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스마트폰 사용과 사회활동 참여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여
부에 따라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
동 참여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

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
는 노인의 생활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법
정조사이며,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2007년 1월 개정) 
3년마다 시행된다. 표본은 전국 17개 시도의 만 65세 이
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원의 직접 면접조사를 통해 추
출하였다[28]. 

전체 응답자 10,097명 중 정신 심리 상태의 불안정, 
노쇠와 와병 상태 등으로 본인의 사회활동 참여나 전자
기기 활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응답자를 제외
하여 8,24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2.3.1 인구사회학적 변수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현재 경제활동 여부, 소득수

준, 거주지역, 독거 여부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연령은 만나이

로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으로 범주
화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
상’ 5그룹으로, 현재 경제활동 여부는 ‘예, 아니요’로 재
분류하였다. 현재 소득수준은 연구 대상자 8,247명의 가
구 총수입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하였으며, ‘100만 
원 미만’, ‘100~150만 원 미만’, ‘150~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거주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독거 여부는 ‘예, 아니요’로 구분하여 측
정하였다.

2.3.2 노인의 사회활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의한 노인의 사회활동은 

여가활동과 구분하여 학습활동, 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정보기기활동을 하위 요인으로 설계하였다[28]. 특히 베
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였고, 우리 사회의 빠른 
정보화 속도의 영향으로 인해 노인들의 정보기기 활용이 
활발해진 특성을 세밀하게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
실태조사의 사회활동 설계와 선행연구[12]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 변수로 동호회 참여, 정
치사회단체 참여, 자원봉사활동, 노인복지관 이용, 평소 
운동, 여가·문화 활동, 컴퓨터 사용, 피처폰 사용, 스마트
폰 사용의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모두 ‘예, 아니요’로 설
계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사용 여부도 
‘예, 아니요’로 측정하였다.

2.3.3 인지기능 점수
본 연구에서 노인의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Dementia Screening, 이하 MMSE-DS)를 활용하였다. 
MMSE-DS는 인지기능의 손상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
정하고 선별하는 데에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검사로 높
은 신뢰도와 정확도가 입증되었다[29]. MMSE-DS의 항
목으로 시간 지남력, 공간 지남력, 기억등록, 기억회상, 
주의집중 및 계산, 언어능력, 구성능력, 이해 및 판단력 
등 8개의 영역이 있으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0]. 항목별 점수는 시간에 대한 지남력 5점, 장소에 대
한 지남력 5점, 기억등록 3점, 기억회상 3점, 주의집중 
및 계산 5점, 언어능력 6점, 구성능력 1점, 이해 및 판단
력 2점으로, 총점은 30점이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분석한 결
과, 시간 지남력은 0.711, 공간 지남력은 0.897, 기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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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0.753, 기억회상은 0.710, 주의집중 및 계산은 
0.804, 언어능력은 0.772, 이해 및 판단력은 0.684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6 사회통계 패키

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의 비율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성 검정을 활
용하였다.

둘째,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인지기능 
점수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고, MMSE-DS의 구성 요인
별로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른 인지기능의 평균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활용하였다.

셋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응답자 가운데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활용 여부에 따라 인지기능 점수의 평균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넷째,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라 인지기능 점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인지기능 점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표준화계수를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지수(VIF)를 통해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비율 
    차이

Table 1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이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 비율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독립성 검
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 전체 8,247명 가운데 
4,224명(51.2%)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고, 분석결과 모
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남성은 3,241명(39.3%) 가운데 58.0%, 여성은 5,006명 
(60.7%) 가운데 46.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연령은 
65~69세 이하 2,885명(35.0%) 가운데 79.7%, 70~74세 
이하 2,067명(25.1%) 가운데 54.5%, 75~79세 이하 
2,829명(34.3%) 가운데 26.6%, 80세 이상 466명(5.7%) 
가운데 9.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946명(11.5%) 가운데 15.1%, 초졸은 2,799명(33.9%) 가
운데 33.5%, 중졸은 2,012명(24.4%) 가운데 58.0%, 고졸

은 2,164명(26.2%) 가운데 78.9%, 대졸 이상은 326명
(4.0%) 가운데 82.2%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였으며, 학력 수
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비율도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the Ratio of Smartphone           (N=8,247)

Socio-demographic
Variables

Total Smartphone Use
p-value

N=8,247 Yes (51.2%)
(n=4,224)

Gender
Male 3,241(39.3%) 1,879(58.0%)

<0.001
Female 5,006(60.7%) 2,345(46.8%)

Age
(years)

65~69 2,885(35.0%) 2,298(79.7%)

<0.001
70~74 2,067(25.1%) 1,127(54.5%)

75~79 2,829(34.3%) 753(26.6%)

≥ 80 466(5.7%) 46(9.9%)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946(11.5%) 143(15.1%)

<0.001
Elementary 2,799(33.9%) 939(33.5%)

Middle 2,012(24.4%) 1,166(58.0%)

High 2,164(26.2%) 1,708(78.9%)

≥College 326( 4.0%) 268(82.2%)
Current 
Working
Status 

Yes 3,168(38.4%) 1,997(63.0%)
<0.001

No 5,079(61.6%) 2,227(43.8%)

Income
Level

<100 2,744(33.3%) 1,022(37.2%)

<0.001
100~150 1,391(16.9%) 688(49.5%)

150~300 2,499(30.3%) 1,630(65.2%)

≥300 1,613(19.6%) 1,184(73.4%)

Living 
Alone

Yes 2,657(32.2%) 1,096(41.2%)
<0.001

No 5,590(67.8%) 3,128(56.0%)

Area of 
Residence

Rural 5,997(72.7%) 2,760(46.0%)
<0.001

Urban 2,250(27.3%) 1,464(65.1%)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들 3,168명(38.4%) 가운데 
63.0%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 5,079명(61.6%) 가운데 
43.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가구소득 수준은 월평
균 소득 100만 원 미만 2,744명(33.3%) 가운데 37.2%, 
100~150만 원 미만 1,391명(16.9%) 가운데 49.5%, 
150~300만 원 미만 2,499명(30.3%) 가운데 65.2%, 
300만 원 이상 1,613명(19.6%) 가운데 73.4%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독거노인 2,657명(32.2%) 
가운데 41.2%가, 비독거노인 5,590명(67.8%) 가운데 
56.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
하는 노인 5,997명(72.7%) 중 46.0%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2,250명(27.3%) 가운데 65.1%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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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인의 사회활동에 따른 인지기능의 평균 차이
Table 2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인지

기능(총점 30)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며, 독립표본 t 검
정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의 사회활동은 여가･문화 활동 
비율이 79.45%로 가장 높았고, 평소 운동과 스마트폰 사
용이 절반을 넘었다. 그리고 피처폰은 36.45%였으며, 노
인복지회관, 컴퓨터, 동호회, 자원봉사, 정치사회단체 활
동이 10% 이하로 낮았다.

Table 2. Average Analysis of Cognitive Function based
on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Elderly 

(N=8,247)

Activity Join(%)

Cognitive Function

p-valueActivity

No Yes

Club 3.64% 24.19±5.18 27.80±3.11 <0.001

Political·social 
Community 0.84% 24.30±5.17 26.90±4.18 <0.001

Volunteer work 2.18% 24.25±5.18 27.62±3.19 <0.001

Senior welfare 
center 8.65% 24.36±5.19 23.93±4.86 0.035 

Daily exercise 52.02% 23.65±5.34 24.95±4.92 <0.001

Leisure·culture 
activity 79.45% 23.00±5.55 24.67±5.00 <0.001

Computer 4.85% 24.15±5.14 27.83±4.37 <0.001

Feature phone 36.45% 25.19±5.04 22.82±5.03 <0.001

Smartphone 51.22% 22.80±5.00 25.77±4.89 <0.001

전체 응답자 8,247명 가운데 동호회는 3.64%가 참여
하였으며, 인지기능 평균은 참여 집단이 27.8, 비참여 집
단이 24.19로 참여 집단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정
치사회단체는 응답자 중 0.84%가 참여하였으며, 참여 집
단의 인지기능이 26.90, 비참여 집단이 24.30이었다. 봉
사활동은 2.18%가 참여하였으며, 참여 집단의 인지기능 
평균은 27.62, 비참여 집단은 24.25였다. 노인복지회관
은 응답자 중 8.65%가 참여하였고, 참여 집단에서 인지
기능 평균이 23.93, 비참여 집단에서 24.36으로 참여 집
단이 낮았다. 

평소 운동은 전체 응답자 중 52.02%가 참여하였고, 
인지기능 평균이 참여 집단에서 24.95, 비참여 집단에서 
23.65로 나타났다. 여가·문화 활동은 79.45%가 참여하
였고, 인지기능 평균이 참여 집단은 24.67, 비참여 집단
은 23.00이었다. 컴퓨터는 4.85%가 사용하였고, 이용 
집단의 인지기능이 27.83, 미이용 집단이 24.15로 나타

났다. 피처폰의 경우, 36.45%가 이용하였고, 이용 집단
의 인지기능 평균이 22.82, 미이용 집단이 25.19로 이용 
집단보다 높았다. 스마트폰은 노인 응답자 중 51.22%가 
이용하였으며, 이용한 집단의 인지기능 평균이 25.77, 
미이용 집단이 22.8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인지기능 평균 차이
를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회관 활동과 피처폰 사용을 제
외하고는 모든 사회활동에서 참여 집단의 인지기능 평균
이 유의하게 높았다.

3.3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른 인지기능 
    소항목별 평균 차이

Table 3은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MMSE-DS의 구성 
요인별로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른 인지기능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3. Average Analysis of Cognitive Function 
based on the Smartphone Use    (N=8,247)

MMSE-DS score
Cognitive Function

p-valueSmartphone
No Yes

Total (30) 22.80 ± 5.00 25.77 ± 4.89 <0.001

Time orientation (5) 4.25 ± 1.14 4.64 ± 0.92 <0.001

Place orientation (5) 4.72 ± 0.92 4.82 ± 0.83 <0.001

Memory registration (3) 2.56 ± 0.86 2.70 ± 0.74 <0.001

Memory recall (3) 1.80 ± 1.15 2.24 ± 1.01 <0.001 

Attention and 
calculation (5) 1.95 ± 1.62 3.09 ± 1.64 <0.001

Language (6) 5.03 ± 1.42 5.50 ± 1.15 <0.001

Composition (1) 0.71 ± 0.46 0.86 ± 0.34 <0.001

Comprehension and 
judgment (2) 1.80 ± 0.50 1.91 ± 0.39 <0.001

인지기능의 구성 요인 총점 30점에서, 스마트폰 사용
집단이 25.77로 미사용집단이 22.80보다 인지기능이 유
의하게 높았다. 지남력을 평가하는 시간 지남력과 장소 
지남력은 각각 5점으로 평가하였다. 시간 지남력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집단은 4.64, 미사용집단은 4.25로 나타났
으며, 장소 지남력은 스마트폰 사용집단이 4.82, 미사용
집단이 4.72이었다. 기억력을 평가하는 기억등록과 기억
회상은 각각 3점으로 평가하였다. 기억등록은 스마트폰 
사용집단에서 2.70, 미사용집단에서 2.56이었으며, 기억
회상은 사용집단이 2.24, 미사용집단이 1.80으로 나타났
다. 주의집중 및 계산은 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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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집단에서 인지기능 평균이 3.09, 미사용집단에서 
1.95로 나타났다. 언어능력의 경우 6점으로 평가하였으
며, 스마트폰 사용집단은 5.50, 미사용집단은 5.03이었
다. 구성능력은 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집
단은 0.86, 미사용집단은 0.71로 나타났다. 이해 및 판
단력의 경우, 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집단
의 인지기능 평균이 1.91, 미사용집단이 1.80이었다.

이와 같이 MMSE-DS의 구성 요인별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른 인지기능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MMSE-DS 구성 요인에서 스마트폰 사용집단의 인지기
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3.4 노인의 스마트폰 기능 사용 여부에 따른 인지기
    능의 평균 차이

Table 4는 전체 응답자 8,247명 가운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4,22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활용 여부에 따라 인지기능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
는 노인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노인의 인지기능 평균을 
검증하였고, 각 항목을 활용한 노인의 인지기능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4. Average Analysis of Cognitive Function 
based on the Ability to Use Smartphone 
Contents                         (n=4,224)

Smartphone 
Contents

Able
(%)

Cognitive Function
p-valueUser Group

No Yes
Receiving 
Message 95.0% 22.28±4.88 25.96±4.83 <0.001

Sending Message 89.2% 23.41±4.57 26.06±4.86 <0.001

Information 
Retrieval 73.7% 24.39±4.44 26.27±4.95 <0.001

Taking a Picture 
or Video 73.1% 24.42±4.72 26.27±4.86 <0.001

Listening to Music 40.1% 25.31±4.62 26.46±5.21 <0.001

Playing Games 24.2% 25.55±4.71 26.47±5.39 <0.001

Watching Video 53.9% 24.77±5.04 26.63±4.59 <0.001

Social Network 
Service 36.1% 25.27±4.81 26.66±4.91 <0.001

E-commerce 10.3% 25.54±5.03 27.78±2.81 <0.001

Financial 
Transactions 16.5% 25.37±5.10 27.81±2.95 <0.001

Search for 
Applications 12.5% 25.50±5.06 27.67±2.95 <0.001

스마트폰 사용하는 노인 4,224명 가운데 메시지 받기

는 95.0%가 활용하였으며, 활용 집단의 인지기능 평균이 
25.96, 미활용 집단이 22.28이었다. 메시지 보내기는 
89.2%가 활용하였으며, 활용 집단에서 인지기능 평균이 
26.06, 미활용 집단에서 23.41로 나타났다. 정보검색은 
73.7%가 활용하였으며, 인지기능 평균은 정보검색 활용 
집단에서 26.27, 미활용 집단에서 24.39였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73.1%가 활용하였으며, 활용 집단에서 인지
기능이 26.27, 미활용 집단에서 24.42였다. 음악 감상은 
응답자 중 40.1%가 활용하였으며, 활용 집단의 인지기능
이 26.46, 미활용 집단이 25.31이었다. 게임은 24.2%만 
사용하였으며, 게임을 한 집단의 인지기능이 26.47이었
고, 미사용집단은 25.55였다. 영상 보기는 53.9%가 활
용하였으며, 활용 집단에서 인지기능이 26.63, 미활용 
집단에서 24.77이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 활용은 36.1%가 활용하였으며, 활용 집
단과 비활용 집단의 인지기능이 각각 26.66과 25.27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는 10.1%만이 활용하였으며, 활용 
집단에서 인지기능이 27.78, 미활용 집단에서 25.54였
다. 또한, 은행 거래는 16.5%가 활용하였으며, 인지기능
은 활용 집단에서 27.81, 미활용 집단에서 25.37이었다. 
애플리케이션 검색과 설치는 12.5%가 활용하였고, 활용 
집단에서 인지기능이 27.67, 미활용 집단에서 25.50이
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4,224명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능은 메시지를 받고 보내는 
것이었으며, 정보검색과 사진 혹은 영상 촬영이 상대적
으로 높았다.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하는 노인의 인지기
능 평균은 그 기능들을 활용하지 않는 노인보다 모든 항
목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5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과 사회활동 참여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Table 5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하
고서, 스마트폰 사용과 사회활동 참여 여부가 종속변수
인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인지기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표준화계수를 제시
하였고,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팽창지
수(VIF)도 함께 제시하였다.

모델 1은 연구대상 전체를 분석한 결과로, 인구사회학
적 변수들 가운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높았고,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수도권에 거주하
며, 독거하지 않는 경우 인지기능이 높았으며, 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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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Social Activities and Smartphone Use on Cognitive 
Function                                                                                   (N=8,247)

Dependent Variable: 
Cognitive Function Model 1: Total (N=8,247) Model 2: Unable Group of 

Smartphone Use (n=4,023)
Model 2: Able Group of 

Smartphone Use (n=4,224)

Independent Variables β 2) B2) VIF2) β B VIF β B VIF

Constant 21.603*** 　 　 22.399*** 　 　 22.102*** 　 　

Socio-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0.249* 0.024 1.245 0.699*** 0.066 1.246 -0.206 -0.021 1.246

Age -0.639*** -0.118 1.622 -0.954*** -0.165 1.223 -0.238* -0.039 1.286

Education Level 0.732*** 0.153 1.674 0.704*** 0.135 1.325 0.741*** 0.148 1.374

Current Working Status 0.386*** 0.036 1.176 0.570*** 0.052 1.084 0.256 0.026 1.203

Income Level 0.124* 0.027 1.461 0.040 0.009 1.419 0.246** 0.054 1.339

Area of Residence 0.466*** 0.040 1.083 0.274 0.022 1.036 0.510** 0.050 1.075

Living Alone -0.533*** -0.048 1.346 -0.657*** -0.064 1.444 -0.317 -0.028 1.239

Social
Activity1)

Club activities 1.048*** 0.038 1.170 1.371 0.020 1.051 1.195*** 0.061 1.165
Political·social 

community -0.968 -0.017 1.142 0.691 0.005 1.040 -1.102 -0.027 1.159

Volunteer work 1.190** 0.034 1.103 2.840** 0.042 1.017 0.868* 0.034 1.110

Senior welfare center 0.037 0.002 1.038 -0.447 -0.028 1.037 0.815** 0.040 1.046

Daily exercise 0.537*** 0.052 1.081 0.818*** 0.081 1.057 0.147 0.015 1.060

Leisure·culture activity 0.744*** 0.058 1.083 0.816*** 0.073 1.059 0.590** 0.041 1.044

Computer 0.946*** 0.039 1.153 2.514 0.019 1.009 1.159*** 0.069 1.137

Feature phone 0.055 0.005 2.464 0.071 0.006 1.032 0.375 0.005 1.005

Smartphone 1.038*** 0.101 2.896 - -

Adjusted R2 16.3% 11.9% 7.2%
1) Social Activity: No(0), Yes(1)
2) β : Unstandardized Coefficient, B: Standardized Coefficient,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 p<0.05, ** p<0.01, *** p<0.001

교육수준의 표준화계수가 0.153으로 인지기능에 상대적
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을 통제하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단체 활동, 노인복지회관,  피처폰 사용 
변수만 유의하지 않았고, 동호회, 봉사활동, 평소 운동, 
여가·문화 활동,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인지기능에 유
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쳤다.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동 가운데 피처폰과 스마트폰 사
용이 매우 관련 높은 변수로 부적절한 독립변수인지 확
인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은 피처폰의 분산팽창지수(VIF)
가 2.464, 스마트폰이 2.896으로 모두 10보다 낮아 독
립변수로 적절하였다. 이 결과는 연구대상 가운데 피처
폰 사용이 3,006명이었고, 스마트폰 사용이 4,224명이
었는데, 이 가운데 피처폰과 스마트폰을 모두 사용한 노
인은 19명(0.2%)에 불과하여 피처폰과 스마트폰 사용의 
독립적 영향(p <0.001)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모델 1에서 노인의 사회활동 가운데 인지기능
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표

준화계수가 0.101인 스마트폰이었다. 다음으로 여가·문
화 활동(표준화계수 0.058), 평소 운동(표준화계수 
0.052) 순이었다. 즉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경우, 인지기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은 스마트폰 사용이 여가·
문화 활동이나 평소 운동보다 2배 정도 많은 영향을 나
타냈다. 따라서,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는 인지기능
에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스마트폰 사용집단과 미사용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모델 2와 모델 3은 노인의 인지기능에 상대적으로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라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사회활동 요인들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2는 스마트폰 미사용집단으로, 인구사회학적 변
수 가운데 남성이며,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비독거인 경우 인지기능에 정(+)
의 영향을 나타냈다. 노인의 사회활동은 자원봉사활동, 
평소 운동, 여가∙문화 활동 참여가 인지기능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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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고, 이 가운데 평소 운동의 표준화계수가 
0.081로 인지기능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
수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 집단 모델 3은, 인구사회학
적 변수들 가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
준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이 비수도권 거주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높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에게서 
교육수준(표준화계수 0.148)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에 상
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노인 활동의 
하위 요인으로 동호회, 자원봉사활동, 노인복지관, 여가∙
문화 활동, 컴퓨터 활동 참여가 인지기능에 정(+)의 영향
을 미쳤다. 이 가운데 컴퓨터 사용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0.069로 인지기능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
회활동 변수였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
여 통제한 모델 2와 모델 3을 비교해보면, 노인의 인지기
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은 스마트폰 미사
용집단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평소 운동, 여가∙문화 활동 
참여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집단은 동호회, 자원봉사활동, 
노인복지관, 여가∙문화 활동, 컴퓨터 활동 참여였다. 즉, 
스마트폰 미사용 노인들에게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활동 요인은 스마트폰 사용 노인들보다 제한적이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사회
활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노인실태조사」 (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비참여 노인
보다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노인이 미사용 노인보다 인지기능의 8가지 전 영역에
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우선,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스마트폰 사
용 비율은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연령대는 65~69세가 높았다가 연령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았으며, 경제활동 중이거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용률이 증가하였다. 노인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률은 기존 연구의 결과

와 동일하였다[31].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여가·문화 활동, 평소 운동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은 노인의 과
반이 스마트폰 관련 활동을 하였으며, 피처폰은 36.45%
였다. 그리고 동호회, 정치사회단체, 자원봉사, 노인복지
관, 컴퓨터는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활
동과 인지기능은 노인복지관과 피처폰 사용을 제외하고
는 7가지 모든 영역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
보다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았다. 

노인의 사회활동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것처럼[15,16], 참여율이 높은 영역
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여
가·문화 활동이나 매일 운동이었으며 사회단체나 기관을 
통한 활동은 참여율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노
인들의 접근성과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여가･
문화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공원을 조성
하고, 여러 가지 손쉽고 간편한 이용이 가능한 운동시설 
설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역사회에 곳곳에 
자연환경을 이용한 둘레길 걷기, 산책로 조성, 간편 운동
시설 마련 등은 노인의 이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접근
성이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공원 곳곳에 게이트
볼장, 미니 골프장 등은 노인의 활동 영역을 높여주며 인
지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
자체에서 노인 복지 관련 노인의 활동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 마련이 요청된다.

반면, 사회활동 참여율이 낮은 기관 및 단체 활동과 
컴퓨터 활동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의 인지기능 
점수가 여가·문화 활동을 하거나 매일 운동을 하는 노인
보다 높았다. 동호회와 자원봉사활동 및 컴퓨터 사용은 
사회활동 영역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 노인의 인지기능 
점수가 가장 높은 27점대였다. 이 결과는 참여율이 낮은 
사회활동이지만 다른 사회활동보다 인지기능이 높게 나
타나므로 노인에게 적극 권유되는 사회활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특성상 건강과 경제적 여건이 뒷받
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관 및 단체활동 참여는 접근
성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컴퓨터 활용의 경우에
도 복지기관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가 있
고 개인이 보유하여 활용할 수도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의 인지기능이 사용
하지 않는 노인보다 높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피처폰의 
사용이다. 피처폰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 단순 통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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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는 통신수단인데 인지기능과 관련하여 피처폰
을 사용하는 노인이 피처폰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보다 
인지기능 평균이 낮았다. 반면 통신 외에도 다양한 기능
을 가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지기능이 그렇지 
않은 노인의 인지기능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피처
폰은 인지기능에 도움이 안 되고 스마트폰은 도움이 된
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에는 버
튼만 눌러 통화하는 수단보다는 주머니 속 작은 컴퓨터
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사
용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피처폰만을 사용하는 노인에게 스
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미 스마트폰을 사
용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능 활용을 습
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이 미사용 노인보다 
인지기능의 하위 요인 8가지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이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인지기능 평균 점수가 높
았다.

인지기능은 시간 지남력, 공간 지남력, 기억등록, 기억
회상, 주의집중 및 계산, 언어능력, 구성능력, 이해 및 판
단력의 8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각 영역의 인지기능 평균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 
요인은 주의집중 및 계산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
의 인지기능이 평균 1.14점 더 높았다. 다음으로 언어력
과 기억회상 순이었으며, 이 요인들에서 스마트폰 사용 
노인이 인지기능 평균이 각각 0.47과 0.44만큼 더 높았
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단순 통화만이 
아니라 영상통화, 메시지 주고받기, 카메라, 영상 시청, 
SNS 활용 등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요
청되고 스마트폰 기능을 기억하여 활용하는데 기억회상
이 필요하며, 카카오톡과 같은 대중적인 SNS 활동 참여
는 글로 표현하는 언어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
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여가･문화 활동이나 
평소 운동을 하는 노인의 인지기능 평균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의 인지기능 평균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단순한 육체 활동보다 뇌의 인지에 다양한 자극을 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노인의 인지기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단순한 사회적 활동보다 생산적이고 적극적이며 인지

적 노력이 필요한 사회적 활동이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한다[16,32,33].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까지 활용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
은 노인의 인지기능 평균 점수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기
능을 활용하는 노인의 인지기능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스마트폰의 기능은 메시지 받기, 메시지 보내기, 정보
검색, 사진이나 영상 촬영, 음악 감상, 게임, 영상 시청, 
SNS, 전자상거래, 은행업무, 앱검색 등이 있다. 이 가운
데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기능은 메시지 주고받기, 
정보검색과 사진 혹은 영상 촬영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인지기능 점수를 나타
낸 기능은 활용률이 10%대로 낮지만 전자상거래, 은행
업무, 앱 검색이 총점 30점 중 약 28점에 가까웠다. 즉, 
스마트폰의 기능 가운데 복잡한 기능일수록 활용률이 낮
았고 인지기능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양보다
는 질 높은 활동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한다는 선행연구
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16,32,33]. 

반면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하는 노인과 미활용하는 노
인 간의 인지기능 평균 차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기능
은 메시지 받기와 메시지 보내기였다. 이 결과를 통해 스
마트폰의 기능 가운데 상대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없는 노인은 인지기능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메
시지 주고받기와 정보검색과 같이 상대적으로 쉬운 기능
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의 지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협력이 요청된다.

셋째, 노인의 인지기능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
을 미치는 사회활동 요인은 스마트폰이었으며,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라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랐다.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은 남성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활
동을 하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심에 거주하며, 1인 
가구가 아닌 노인의 경우 인지기능에 정(+)의 영향을 미
쳤다. 이와 같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적 요인들을 통제하고, 노인의 사회활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단체 참여와 노인
복지관 이용, 피처폰 사용 변수만 제외하고 다른 사회활
동 참여가 인지기능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지
기능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
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에서는 표준화계수가 
0.153으로 가장 큰 교육수준이었으며, 사회활동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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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의 표준화계수가 0.101로 나타나 다른 사
회활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보다 약 2배 높았다. 

그리고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스마트
폰 사용 노인과 미사용 노인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유의미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사회활동 요
인이 달랐다. 스마트폰 미사용 노인에게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고, 사회활동은 자원봉사활동, 매일 운동, 여
가･문화 활동 변수만 유의하였고 다른 사회활동은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즉,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경
우, 스마트폰 미사용 노인에게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활동 영역은 제한적이었다. 참여율이 높았던 
여가·문화 활동, 매일 운동 외의 사회활동 중 자원봉사활
동만이 유일하게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 성별, 현재 경제활동 여부, 독거 여부 변수
만 제외한 다른 요인들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쳤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에게서는 성별의 차이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스마트폰 미사용 노인에
게서는 성별에 따라 인지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스
마트폰 사용에 따르는 비용(기기 구입비 및 통신비)의 부
담으로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은 노인은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의 경우 어
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렵지 않을 것이 예상되며 
그로 인해 경제활동 여부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은 독거 
노인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독거 여부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지
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에게서는 독거 여부
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사회
학적 요인들을 통제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에게
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을 분석한 결과, 
정치단체 참여, 매일 운동, 피처폰 사용 변수를 제외하고 
다른 사회활동 참여가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
냈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에게서 동호회 활동
이나 노인복지관 이용은 함께 공유되는 소식과 사진, 정
보를 통해 인지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활동이므로 컴퓨터 사용이 인지기
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통제될 경우, 기관이나 단체 활동, 

매일 운동, 여가･문화 활동, 스마트폰 사용 등과 같은 사
회활동에서 인지기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스마트폰 사용이었고,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라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 요인도 다르게 나타
났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에게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스마트폰을 미사용하는 노인보다 더 많은 것은 스마트폰
을 사용함으로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영역이 더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의 스마트
폰 사용과 관련하여 스마트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가 함께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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